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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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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도 C시 소재 C대학교 간호학과 3.4학년 165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
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49.9%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
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전공이수 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갈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5 nursing students in 3rd & 4th grad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ffecting sie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performance on
selF-leadership showed that they were explained by 49.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is suggests that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n be improved effectively by promot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lso in reality,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ch as the problems in the system of the majors, but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continuous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self-leadership for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by seeking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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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간호 현장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자기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필요로 하므로 모든 간호사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야 한다[1]. 의학기술과 지식정보의 발달에 따라 대상자
의 기대와 요구 수준의 향상 및 복잡한 간호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도성과 독립성을 지니

고 전문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대처

능력과 간호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1,2].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의 기

본적인 리더십 자질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2,3]. 셀프
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자

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일상생
활에서 하고자 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재적 탐구 

과정이다[4].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셀프리더십은 대학생 시기에 함양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

다[5]. 또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개인의 문제해
결과정이나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6].
비판적인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과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인 사고성향은 정확하고 신속
한 판단과 분석하고 종합 및 추론하는 능력을 증진시킨

다[8].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진 학생일수록 문제해결 과
정에서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찾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9]. 또한 비판적 사
고성향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5].비판적 사고성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간호술기를 임상현장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간호대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상황

에 맞는 적절한 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

로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임상수행능력은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

득되는 기술[11]로써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가 그 과
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필수적인 자질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은 간호교육에서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자아
개념의 정립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12],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간호가치관과 전

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

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

무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13], 바
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
들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간호대
학생의 경우 자신의 간호가치관이나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

되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14], 이는 간호사가 된 후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갈등과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 결여

를 초래할 수도 있다[15]. 그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병원
에 취업한 후 조기이직률이 33.6%로 간호사 평균 이직
률 1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6].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간호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직 간호사
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의 형성에는 임상현장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므로[17]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지니고 스스로 주

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에 따른 교육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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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

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
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
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
문직 자아개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 자

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
인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 소재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편
의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3,5,6]를 참고로 

G*power.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 수준인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1-β) 95%, 예측변수는 9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준 크기의 최소 인원은 156명이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72명을 표집하였다. 연구 제외 대상자는 없었
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모든 학생을 연

구 대상자로 하였으나 자료 처리과정에서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1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는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
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등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8]가 개발하고 Kim[19]이 수정, 
보완한 18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
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
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
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셀프리더
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18] Cronbach’s α는 .87이었고, Kim[19]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학습자를 대상으로 Yoon[20]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지적열정/호기
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의 총 27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
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Lee, Kim, Yoo, Hur, Kim
과 Lim[21]이 개발하고 Choi[22]가 수정 보완한 간호학
생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과
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
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의 총 45문항으
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임상수행능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21] 
Cronbach’s α는 .96이었고, Choi[22]의 연구에서는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5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Arthur[13]가 개발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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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15]가 번안
한 것을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 중 7문항은 부정
적 문항(9,12,13, 18,21,23,25)이며,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Sohng과 Noh[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는 .85이었고 Seo[23]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
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대학교 생명윤리원회의 승인(CSIRB-R2017007)을 받
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적, 방법, 효과 및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
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

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한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5분이 소
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21.0 WIN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
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
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
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
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59명(96.4%), 남성이 6명(3.6)
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대상자의 학력은 
3학년 95명(57.6.2%), 4학년 70명(42.4%)이었다. 학업
성적은 평점 2.5 이하 4명(2.4%), 평점 2.5 이상~3.0 미
만 13명(7.9%), 평점 3.0 이상~3.5 미만 63명(38.2%), 
평점 3.5 이상~4.0 미만 75명(45.4%), 평점 4.0 이상 10
명(6.1%)이었다. 입학동기는 학교성적에 따라 10명
(6.1%), 타인의 권유 42명(25.4%), 봉사정신 2명(1.2%), 
간호사에 대한 호감 65명(39.4%), 고용안정 46명
(27.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나쁨 3명(1.8%), 나
쁨 17명(10.3%), 보통 83명(50.3%), 좋음 48명(29.1%), 
매우 좋음 14명(8.5%)이었다<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Variables  Categories n(%) M±SD
Gender Female 159(96.4%)

Male   6( 3.6%)
Education Junior  95(57.6%)

Senior  70(42.4%)
Academic 
score

>2.5   4( 2.4%)
≤2.5 - <3.0  13( 7.9%)
≤3.0 - <3.5  63(38.2%)
≤3.5 - <4.0  75(45.4%)
≤4.0 10( 6.1%)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Academic score  10( 6.1%)
Recommendation  42(25.4%)
Spirit of service   2( 1.2%)
Good feeling on nurse  65(39.4%)
Job security  46(27.9%)

Major     
satisfaction

Very bad   3( 1.8%)

3.32±
0.84

Bad 17(10.3%)
Moderate  83(50.3%)
Good  48(29.1%)
Very good 14( 8.5%)

3.2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

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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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PSCN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Gender Female 3.70±0.40 0.721

(.472)
3.54±0.37 0.607

(.545)
3.60±0.41 0.137

(.891)
2.78±0.30 0.389

(.698)Male 3.58±0.59 3.45±0.21 3.58±0.42 2.73±0.44
Education Junior 3.64±0.46 -2.003

(.047)
3.51±0.39 -1.183

(.239)
3.53±0.39 -2.415

(.017)
2.75±0.33 -1.162

(.217)Senior 3.77±0.32 3.58±0.46 3.69±0.43 2.81±0.27

Academic 
score

>2.5 3.05±0.23a
3.419
(.010)

a<b,d,e

3.12±0.19 2.006
(.096)

2.97±0.40a
4.909
(.001)

a<b

2.25±0.45a
3.375
(.011)

a<c,d,e

≤2.5 - <3.0 3.80±0.43b 3.67±0.35 3.93±0.60b 2.77±0.33b

≤3.0 - <3.5 3.65±0.39c 3.51±0.41 3.57±0.37c 2.77±0.29c

≤3.5 - <4.0 3.74±0.40d 3.57±0.32 3.61±0.35d 2.81±0.29d

≤4.0 3.81±0.41e 3.55±0.35 3.53±0.52e 2.81±0.27e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Academic score 4.02±0.41a 3.770
(.006)

a>e

3.88±0.42a 3.664
(.007)

a>e

3.54±0.39 0.967
(.427)

2.90±0.28a 3.737
(.006)

d>e

Recommendation 3.65±0.37b 3.51±0.37b 3.58±0.43 2.73±0.32b

Spirit of service 3.72±0.31c 3.61±0.34c 3.71±0.31 2.83±0.78c

Good feeling on nurse 3.78±0.42d 3.58±0.38d 3.67±0.44 2.87±0.28d

Job security 3.56±0.39e 3.43±0.26e 3.52±0.36 2.66±0.30e

Major      
satisfaction

Very bad 3.29±0.50a
6.706

(<.001)

a<e
c<e

3.32±0.41 1.833
(.125)

3.31±0.25 3.410
(.010)

2.40±0.22a
10.140
(<.001)

a<e
b<d,e
c<d.e

Bad 3.71±0.48b 3.56±0.53 3.51±0.53 2.58±0.36b

Moderate 3.59±0.40c 3.49±0.37 3.52±0.36 2.71±0.28c

Good 3.80±0.33d 3.59±0.30 3.71±0.42 2.91±0.26d

Very good 4.08±0.36e 3.72±0.19 3.83±0.35 3.04±0.19e

 PSCN: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Table 3.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5)

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70±0.14점, 비판적 사

고성향은 평균 3.54±0.36점,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60±0.41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2.78±0.31점
으로 나타났다<표 2>. 

Table 2.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Degrees of Subjects                 (N=165)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Self-Leadership 1-5 3.70±0.41 2.67 5.00
Critical thinking 1-5 3.54±0.36 2.15 4.85
Clinical performance 1-5 3.60±0.41 2.47 5.00
PSCN 1-4 2.78±0.31 1.74 3.70

  

 PSCN: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셀프리더십은 하위영역 중 자기보상이 4.07점으로 가
장 높았고, 리허설 3.84점, 자기기대 3.73점, 목표설정 
3.73점, 자기비판 3.50점, 건설적 사고 3.35점 순으로 나
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은 객관성이 3.92점
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3.78점, 건전한 회의성 
3.59점, 자신감 3.49점, 지적열정/호기심 3.48, 체계성 
3.36점, 신중성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은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의사소통이 3.63으로 가장 높

았고, 전문직 발전 3.62점, 간호과정 3.60점, 간호기술 
3.60점, 간호교육/협력관계 3.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
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에는 기술이 2.94점으
로 가장 높았고, 융통성 2.93점, 전문직 실무 능력 2.86
점, 의사소통 2.76점, 지도력 2.72점, 만족감 2.58점 순으
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

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
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

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인 경우 학년이 높은 경우(t=2.003, 
p=.047),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F=3.419, p=.010), 입학
동기에 따라(F=3.770, p=.00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F=6.706,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입학동기(F=3.664,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임상수행능력은 학력이 높을 경우(t=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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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7 0.31 3.42 .001
Major satisfaction(Very good) 0.15 0.09 .106 1.73 .085
Academic score(>2.5) -0.25 0.16 -.093 -1.54 .124
Major satisfaction(Moderate) -0.11 0.05 -.137 -2.19 .030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Academic score) 0.14 0.10 .083 1.37 .170
Major satisfaction(Very bad) -0.22 0.18 -.072 -1.22 .221
Critical thinking 0.48 0.07 .424 6.08 <.001
Clinical performance 0.05 0.07 .056 0.75 .451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0.27 0.09 .206 2.92 .004

R2=.499, Adj. R2=.473, F=19.395, p<.00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Leadership                                       (N=165)

p=.017),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F=4.909, p=.001),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F=3.410, p=.010)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F=3.375, p=.011), 입학동기에 따라(F=3.737, p=.00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F=10.140, p<.001)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표 3>.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

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
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N=165)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PSCN

r(p)
Self-

Leadership 1

Critical
thinking

0.60
(<0.01) 1

Clinical
performance

0.44
(<0.01)

0.51
(<0.01) 1

PSCN 0.49
(<0.01)

0.36
(<0.01)

0.51
(<0.01) 1

  

 PSCN: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
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셀
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60, p<.001), 임상수행능력과도 순상관관계를 보였
고(r=0.44, p<.001),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도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0.49, p<.001).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과 순상관관계를 보였

으며(r=0.51, p<.0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도 순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r=0.36, p<.001), 임상수행능력은 간
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를 보였다(r=0.51, p<.001)
<표 4>.

3.5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셀프리더십에 유의하게 차이

가 났던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까지 총 7
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방식을 이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학업성적, 입
학동기, 전공만족도는 명목척도로 이들 변수를 하나의 
범주를 1, 나머지 범주를 0으로 입력하여 더미화하여 다
중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58-.93, VIF 1.07-1.71
로 나타나, 공차 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가 10 이
상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981로 2에 가까워 모형
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

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R2값이 49.9%를 나타내었으며,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β
=.424, p<.0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β=.206, p=.004), 
전공만족도(보통)(β=-.137, p=.030)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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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
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
십과 임상수행능력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셀프리더십
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입학 동기는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

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이는 학년, 전공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 만족
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

과였다[1,2,9,24].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

다[25]. 또한 Mans와 Sims[26]는 셀프리더십이 학습이
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학생

활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과 학습 환경에 영

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평균 3.70점이었으며, 이는  Kang과 

Kim[2]의 3.73점, Park과 Han[9]의 3.64점, Kim, Kwon
과 Lee[27]의 3.58점, Dong과 Choi[28]의 3.63점과 같
이 평균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Ryu와 Cho[1]의 
3.32점, Park과 Chae[4]의 3.34점, Park[25]의 3.44점, 
Jang과 Kim[3]의 간호사 대상 3.37점보다 높은 수준이
었는데 이는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1]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

동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율성, 주도성 및 열정을 동반
하게 된다[2,3,25].  Ju[7]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

고 하였고, 셀프리더십을 통해 길러진 유연하고 창의적
인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

하여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1,2]. 또한 셀

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가 인간관계, 의사소통, 창의적 
행동, 간호서비스에 있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며[29],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6], 간호교육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함양은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

다고 볼 수 있겠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에는 자기보상이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리허설 3.84점, 자기기대 3.73
점, 목표설정 3.73점, 자기비판 3.50점, 건설적 사고 3.35
점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에서 간호대
학생의 자기보상 점수가 가장 높고 자기비판, 건설적 사
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Park과 Han[9], Dong과 
Choi[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학생이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자기보상의 행위전략이 강함을 의

미하며, 이는 앞으로 간호사로서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
는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자질로서 매우 고무

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반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
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을 징계하며 비판을 가하는 자

기비판의 행위전략과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를 통해 어려

운 상황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 패턴의 인지

전략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Park과 Chae[4]의 연
구에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3.34점에서 3.93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할 때 자신을 

징계하며 비판하는 행위전략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

로 분석하는 긍정적 사고 패턴을 훈련하고, 강점으로 부
각된  자기보상의 행위전략을 이용하여 자율성을 강화시

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입

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학과 선택 
동기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9,27,30,31,32]들과 유
사한 결과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4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Kim[2]의 3.70점, Ju[7]의 3.50점, Park 등[10]의 3.44점, 
Kim, Kwon과 Lee[27]의 3.56점, Kim[30]의 3.55점, 
Kim[31]의 3.59점과 같이 중간보다 높은 유사한 결과였
으나, Park과 Han[9]의 연구에서는 3.14점을 보여 선행
연구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다른 연구들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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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Park과 
Han[9]의 연구가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
습이나 전공에 대한 성숙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유

추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대하

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개

인의 성향이며[16], 간호교육성과의 중요지표로 사실 혹
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으로 간호 실무에서 전문적 책임

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24]. 특히 간
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전문직 간호사

로 성장하는 핵심 요소로서[3] 창의적 사고 및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5]. 이에 Lee와 Jang[24]은 간호대학생들
이 임상실무에서 복잡한 대상자 간호문제와 상황을 파악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설한 바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은 객관성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3.78점, 건전한 회의성 3.59점, 
자신감 3.49점, 지적열정/호기심 3.48, 체계성 3.36점, 신
중성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에서 객관성 점수가 가장 높고 체계성과 신중성 점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Kim[3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그러나 Kim[30]의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에서 
지적열정/호기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체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항목 중 체계성이 낮은 
이유는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수방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31]. 그러므로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
교육방법에서 학습자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

고 주도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등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학

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Kim[31]의 연구에서도 연령, 학과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Park과 Han[9]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
능력은 전공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Ju[7]의 3.39점, Park과 Han[9]의 3.55점, Dong과 

Choi[28]의 3.80점, Kim[31]의 3.61점, Park, Jeon, Jang
과 Kim[32]의 3.3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Seo[23]의 연구결과 2.6점으로 임상수행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이는 Seo[23]는 전문대학 2, 3학
년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실

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32].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은 대인관계/의사소통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발전 3.62점, 간호과정 
3.60점, 간호기술 3.60점, 간호교육/협력관계 3.59점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 [3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
다. 그러나 Dong과 Choi[28]의 연구에서는 간호교육/협
력관계 3.84점, 전문직 발전 3.7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하위영역별

로 원인을 파악하고 교과과정과 학습내용을 개발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
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9,31,33]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성별과 학년에서는 차이
가 있었다.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

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배움에 있어 더 적극일 것이므로 

간호학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및 간호에 대한 긍지가 더 
향상되어 그에 따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더 강할 것

이라 여겨진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2.78점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Kang과 Kim[2]의 2.81점, Ju[7]
의 2.70점, Dong과 Choi[28]의 2.78점, Kim[30]의 2.81
점, Kim과 Kim[33]의 2.85점, Kang과 Lee[34]의 2.76점
과 유사한 결과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에는 기술이 2.94

점으로 가장 높았고, 융통성 2.93점, 전문직 실무 능력 
2.86점, 의사소통 2.76점, 지도력 2.72점, 만족감 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기술영역이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것[28,33]과 만족감과 지도력이 가장 낮
게 나타난 것[28,32,33,34]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긍지가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간
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으면 간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

된다[13].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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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발달되므로[15]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35]. 그러므로 간호교육을 통하여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비판
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유
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사
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
관계를 보였고,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셀프리더십과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과 셀프리더십도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
의 셀프리더십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Jang
과 Kim[3]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이었
고, Park과 Han[9]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31]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 비
판적 사고성향이었고, Park과 Han[9]의 연구에서는 임
상수행능력에 실습학기, 전공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셀
프리더십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

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2,7,9,11,27], 비판적 사
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14,30].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9,28,32]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셀프리더십, 비
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9,27,28]. 
이상의 결과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율성, 주도성 및 열정을 동반하므로[2] 창의
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실무의 복잡한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임상수행능

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셀프리더십에 유의하게 차이가 났던 학

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
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을 분석

하였을 때 49.9%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중 비판적 사고
성향이 42.4%의 설명력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십

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면 비

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
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도전하는 셀프리

더십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할 수 있다[6,28,35]. 셀프리더십의 경우 유능한 리더
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셀프리더십을 발휘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획득 
가능한 것이므로[4,26], 현실적으로 전공이수 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

여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갈 지속적

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 자

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
인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 소재 4
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165명이었
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
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
치는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 및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49.9%의 
설명력을 보여,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
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
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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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현장실습에 임하기 전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
을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임

하도록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2.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적용을 제언한다. 

3. 후속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
상의 확대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자가보고

를 통한 연구와 병행하여 셀프리더십의 경험에 대

한 질적연구를 위해 면접법과 사례연구의 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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